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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과학연구로 기후변화 문제해결에 나선다”

극지연구소,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국제세미나 개최

극지연구소 소장 윤호일 가 월 일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제 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극지과학연구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안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간 기후변화협의체 

가 지난해 기후변화 문제에서 남극과 북극의 중요성을 반영해 

특별보고서의 주제를 선정한 것에 발맞추어 세미나는 국제사회에 우리의

성과와 역할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된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남극과 북극의 빙권 변화가 해수면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속에서 과학과 정책이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잠길 위기에 처한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 

의 에넬레 소포앙아 총리 가 세미나의 기조연설자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면서 총회 참가국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가 간 회의로

년 이후 매년 개최됐으며 차와 차 총회 때 각각 교토의정서와 

파리기후협정이 채택된 바 있다 이번 차 총회는 피지 가 의장국을

맡아 지난 일부터 일까지 진행된다

윤호일 소장은 이번 총회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그 원인에 

대한 과학연구 결과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관심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며

국제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 극지연구가 국제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 고 전했다

첨부1.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3) 국제세미나 개요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극지연구소 이지영 홍보팀장

(☎ 032-770-8630) 또는 강민구 행정원 (☎ 032-770-8631)에게 연락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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